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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성 관상동맥 질환은 취약경화반(vulnerable plaques)의 파열과 이에 동반하는 혈전 생성에 의

하여 급성으로 관상동맥이 막히고 심근경색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이다.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

의 진단을 위한 CT와 MRI를 이용한 경화반 영상은 최근의 CT와 MRI의 발전과 더불어 심장 질

환 진단 분야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. 그러나 경화반은 대개 관상동맥의 경미한 협착과 

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관상동맥 조영술에 의해서는 발견하기

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. 본 연구에는 경화반에 대한 CT 촬영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기 위

하여 경화반에 존재하는 단핵구-대식세포계 (monocyte-macrophage system)에 탐식될 수 있

는 나노 크기의 고농도 아이오다인(iodine)이 포집된 리포좀을 합성하여 그 CT 영상에 대한 효

과를 관찰하고자 한다. 용매 등 반응조건에 따른 리포좀에 대한 아이오다인의 포집 효율과 리포

좀 입자의 크기를 각각 입도분석기와 CT 촬영을 통하여 조사하였다. 그리고 합성 후 리포좀 외

부로 방출되는 아이오다인의 분석을 통하여 리포좀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. 향후 동물 실험을 

통하여 실제 생물의 혈관 내에서 아이오다인이 포집된 리포좀이 CT 영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

볼 계획이다  




